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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예술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
바쁜 일상 속 휴식과 같은 감동! 남구의 거리 곳곳이 무대가 된다!

 2026년 하반기 남구거리음악회 지역예술인 공개 모집

 (재)고래문화재단(이사장 서동욱)은 지역예술인의 활동 무대를 넓히고, 시민들이 일상 속

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2026년 남구 거리음악회’ 하반기 지역예술인 공

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가 일상 속에 정착되는 남구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연장이 아

닌 거리에서 펼쳐지는 소규모 라이브 공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울산광역시에 거주

하며 거리예술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예술인(개인 또는 단체)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

다. 단,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모집 규모는 총 20팀 내외로, 선정된 예술인들은 남구 관내 주요 거리 공간에서 시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공연을 선보이게 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관내 예술인에게 참여 기회를 집중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공모 접수 기간은 2026년 6월 15일(월)부터 7월 14일(화) 오후 6시까지이며, 울산시 거주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예술인들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남구 관

내 주요 거리 공간에서 시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공연을 선보이게 된다.

 

▲ 2026년 남구 거리음악회 하반기 지역예술인 공모 포스터



 신청을 희망하는 예술인은 고래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정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지원 신청서와 4분 이내의 공연 동영상 파일을 압축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행정심의와 종합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결과는 7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거리공연의 특성상 시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선발할 예정”이라며, “울산의 유

능한 예술인들이 남구의 거리를 무대로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과 공모 유의사항은 (재)고래문화재단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